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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조명�기술로서�OLED�기술의�현황�

Trends�of�OLED�Lighting�Technology�for�Future�Lighting�

유병곤 (B.-G. Yu)   

이정익 (J.-I, Lee)       

추혜용 (H.-Y, Chu)   

 

백색 OLED 조명 기술의 실용화가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다양한 제조 기술도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일부 샘플 출하도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수명, 효율도 함께 크게 개선되었고, 또한 고연색성 향상도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디바이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선두업체들은 조명전문 업체를 설립

하여 제품 출하를 시작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스타트라인에 와 있는 OLED 조명 기술의 현황과 꼭 

풀어내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장래의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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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발광다이오드(LED)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

여 새로운 조명 방식이 세상 중에 나오려고 하는 중

이다. 한편, 백색 Organic LED(OLED)도 효율과 수

명의 개선이 진행되어, 차세대 조명광원으로서 또 하

나의 유력한 후보로 되고 있다. 특히, 양자 모두가 고

효율화에 의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수은을 사용

하지 않은 환경에 친근한 조명 디바이스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조명 관점에서 보면, 

조명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면에서 균형 잡힌 특

성을 갖는 디바이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

면, 조명에서는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한 밝기가 강조

되는 조명과 존재물의 색을 인식시키기 위한 조명의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전자는 도로 조명 등으로 대

표되는 광량을 중심으로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용이고, 후자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 미술관 조명 등의 광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용이 된다. LED는 점광원으로서 좁은 면적에서 강

한 지향성의 높은 광량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

고 있지만, 넓은 면의 확산광을 만들기는 어렵다. 반

면 OLED는 넓은 면으로 제작되며 고품질의 확산광

을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LED

와 OLED가 각각의 특성을 더욱 발전시키면 종래의 

백열등, 형광등을 교체하는 고효율이며 무수은 조명

광원이 실현될 것이며, 또한, 점광원인 LED와 면광

원인 OLED를 잘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양질의 조명

공간 실현이 기대된다.  

이것이 차세대 조명광원으로 불리워지는 까닭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에 OLED와 LED의 

역할 분담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확산광원은 

OLED로 지향성 광원은 LED로 치환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차세대 조명에서 주요 기

술인 OLED 조명 기술의 현황과 장래전망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조명 소자로서 OLED 

백색으로 발광하는 OLED 기술은 1993년 일본 

Yamagata 대학의 J. Kido 등에 의해 실현된 이래[1]

로 OLED의 차세대 조명광원으로서 활용이 논의되

어 지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그림 2)에 보여주고 

있다. 유리기판 상에 투명전극(ITO 박막)을 증착하고 

전자-홀(hole) 수송층으로 유기소재 박막을 형성한 

다음에 반사효과를 가진 캐소드인 금속전극(Al 박막)

을 형성한 구조이다. 형광등 효율(약 100lm/W)을 능

가하는 고효율 백색 광원으로 될 potential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2] 형광등과 냉음극 광원

(그림 1) LED와 OLED의 구분 
<자료>: Pana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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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본적인 백색 OLED 소자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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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CCFL)를 대체 가능하게 될 수은을 포함하지 않

은 친환경적인 광원이면서, 또한 초박형 플렉시블한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차세대 면발광 광원으로

서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수의 기업과 연구기관

으로부터 백색 발광 OLED의 광원·조명으로서 실

용화를 염두에 둔 보고와 OLED 조명의 시작품의 전

시 등이 많이 열리고 있다.  

최근의 OLED 재료 및 소자의 진화는 현저하게 되어 

일부 특성에 관하여서는 기존의 광원과 견줄만한 정도

로까지 달성되고 있다. 효율의 관점에서는 50lm/W를 

초과하는 레벨에까지 달성한 고효율 백색 OLED 소

자가 여러 가지로 보고가 되고 있어 OLED의 고효율

화의 가능성은 이미 실험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10]. 또한 수명의 관점에

서는 휘도 5000cd/m2에서 추정수명이 3만 시간 이

상의 고휘도·장수명 백색 발광 소자의 보고도 되고 

있어서[11], OLED의 최대 염려였던 수명 문제도 착

실하게 해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OLED의 효율, 

수명은 각각의 단독 특성으로 보는 한, 현행의 조명광

원인 형광등(전력효율 약100lm/W, 반감수명이 1만

시간 이상, 휘도 수천~1만cd/m2)의 특성에 근접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OLED를 조명광원으로서 실용

화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 수명을 보다 높은 레벨로 

양립할 뿐만 아니라 조명광원으로서의 특성, 예를 들

면 대상물을 밝게 비추는 것(대광속화), 대상물의 색

조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고연색성화), 등을 확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정용 형

광등 조명에는 6,000lm정도의 광속을 방사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지만 동등량의 광속을 OLED에서 얻기 

위해서는 휘도 5,000cd/m2·(60×60)cm 등의 고휘

도뿐만 아니라 대면적 발광이 가능한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 고연색성의 백색광원을 얻기 위해서는 청-

황색 등의 보색에 의한 백색구성이 아닌 RGB 3파장

의 발광을 내는 소자구조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휘도·장수명화 기술, 고연색성화 기술, 대

면적 소자의 균일 발광화 기술 및 제조 기술 등, 실용

화에 맞는 기술개발에의 주력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더욱이 광추출 효율의 개선도 효율향상에 크게 기

여하는 기술 중에 하나다. 50lm/W를 넘어서는 고효

율이 얻어진 백색 소자 대부분은 광추출 구조가 기여

한 것이다. 광추출 효율향상을 위해서는 기판 mode

의 광추출을 하여 외부방사 mode의 증가, 소자 내 도

파 mode의 억제·추출 등, 각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12]. 구체적으로는 기판 표면에의 피라미드 어

레이 형성과 광학 필름을 붙이는 것으로 추출 효율을 

1.6~1.7배 정도 높인 사례 등이 기판 mode의 광추

출 예로서 알려져 있다[13],[14]. 또 소자 내 도파 

mode를 고려하여 기판과 전극 간의 저굴절율층과 

산란구조를 설정하는 것에 의하여 1.4~1.6배 정도의 

광추출 효율향상을 실현한 보고도 있다[9],[15]. 그

러나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광이용 효율은 

40% 정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금후에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높은 광추출 효율향상을 기대하

고 있다. 

Ⅲ. 고연색성 백색 OLED 패널 

1. 소자구조 

조명용 백색 OLED는 높은 휘도가 요구되므로 기

존의 디스플레이에 비하여 더 높은 소자 안정성이 요

구된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자구조로 

적층형(multi-unit) OLED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기

존의 소자구조에 비교하여 적층의 수에 비례하여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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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휘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층하기 위

한 연결층의 소재, 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자구

조, 유기소재의 원가 비중 상승, 증착 장비 투자 부담 

등의 숙제도 있다. 

또한, 적층형 OLED 소자구조는 고휘도와 장수명

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소자구조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조명 응용에 적당한 것이다. 그

러나 복수의 박막을 적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광학

적인 간섭효과에 의한 광의 방사각도에 의한 색조의 

변화가 관측될 때가 있다. Panasonic사는 고품질의 

고CRI 백색 발광소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 특성의 재

현성을 고려하여 청색 형광발광 unit과 적/녹색 인광

발광 unit을 적층으로 하는 2층 구조의 multi-unit 구

조를 채용하고 있다[16]. 

(그림 3)에서는 Panasonic사에서 개발한 2층 형

태의 multi-unit 구조 백색 OLED 소자의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1>에서는 얻어진 소자의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17]. 

고연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크 파장이 460nm

이하의 굉장히 깊은 청색발광을 나타내는 형광재료

를 개발하여 청색발광 unit에 이용하여야 한다((그림 

4) 참조).  

녹색과 적색의 혼색층에는 고효율의 인광 발광재

료를 사용하였다. 인광발광 dopant의 특성을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고효율로 발광 dopant

에 집약하는 특성과 높은 전하 수송성(ETL, HIL)을 

가진 수송재료와 host 재료가 필요하다. 이것으로 고

효율·저구동 전압을 실현하였다. 두 개의 unit을 결

합하기 위해서 중간층에는 hole과 전자가 각각 수송

층에 주입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재료를 선택하였다. 

또, ITO 상에 최초로 형성하는 hole 주입층(HIL)에

는 도포형 hole 주입재료를 선택하여 고효율 저전압 

구동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ITO 전극의 표면에 결함 

등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제작한 소자는 색온도가 4,590K, CRI가 95인데, 

발광색의 위치가 정확하게 흑체 복사선 위에 놓여있

다. 전력효율은 37lm/W로 휘도 1,000cd/m2에서의 

추정 반감수명은 약 40,000시간으로 추정되었다

[18]. 이와 같이 굉장히 균형 잡힌 특성을 얻은 소자

는 지금까지 보고된 것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2. 백색 OLED의 개발 사례 

최근에 OLED 조명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

(그림 3) 2층 형태의 Multi-Unit 구조 백색 OLED 소자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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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청색발광 스펙트럼 피크 파장과 연색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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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층 형태의 Multi-Unit 구조 백색 OLED 소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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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미국의 GE를 비롯하여, 일본의 Panasonic, 

NEC Lighting, Rohm, Konica Minolta, Lumiotec 

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 유럽은 OSRAM, Philips, 

Novaled, Siemens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한

국은 SMD, LG화학, 주성엔지니어링, 네오뷰코오롱, 

필룩스 등이 주도를 하고 있고, 재료와 소자 연구 등

은 연구소와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4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Light-

ing and Building 2010”에 Panasonic사가 개발한 

8×8cm2 크기의 백색 OLED 패널을 보여주었다. 전

체 두께를 2mm 이하로 한 발광체로부터 고품질의 

백색발광이 얻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패널

의 연색성은 90이고, 색온도는 약 5,000K이다. 동사

는 2011년 4월에 PIOL사라는 조명전문회사를 설립

을 하고 (그림 5)에 보여주는 것 같이 패널과 조명모

듈을 시판하게 되었다. 휘도가 3,000cd/m2, 효율이 

30lm/W, 수명이 10,000시간(광속유지율 70%)의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동경에서 열린 “Lighting Fair 

2011”에서 NEC Lighting사는 발광효율이 60lm/W

의 세계 최고 레벨의 OLED를 발표하였다. (그림 6)

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크기는 100×96mm2이고 두

께가 2mm이며, 발광색은 주황의 전구색이다. 

독일의 Novaled AG사는 드레스덴 공대와 협력하

여 1,000cd/m2 휘도에서 90lm/W의 효율을 달성하

였다. 또한 3D 광추출 시스템을 이용 시에는 124lm/W

에 달하는 전력효율을 달성하는 백색 OLED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7)은 2010년 4월에 이태리 밀라

노에서 열린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에

서 발표된 독자의 도핑 기술에 의하여 PIN 발광층을 

개발하여 높은 전자이동도와 전극재료의 제약이 작

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색 OLED 패널이다. 

또한 OSRAM도 발괄효율이 87lm/W이고, 휘도가 

1,000cd/m2, 색온도가 4,000K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Lumiotec사는 (그림 8)에 보여주는 VANITY(탁

상용)와 HANGER 제품을 이태리 밀라노에서 열린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에서 발표한 바

가 있으며, 동 제품들을 2011년 9월 1일부터 주문 판

매하고 있다. 145×145mm2 크기에 2.3mm 두께 패널

에, 그 특성은 휘도 2,700cd/m2, 색온도 4,900K이고, 

정격전력은 9.5W이다[19]. (그림 5) PIOL사가 시판하는 OLED 패널 

 

(그림 6) Lighting Fair 2011에서 NEC Lighting사의  
OLED 패널 

 

(그림 7)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에서 발표된 
Novaled사의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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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OLED 조명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의 디자인을 공모하여 조명 패널을 국내 업

체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IMID 국제정보디스플레이 

전시회에 전시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림 9)는 

2010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필룩스, 

SMD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전시한 패널이다. 2011

년도 공모전을 개최하여 10월에 KINTEX에서 전시

회를 가졌다[20].  

Ⅳ. 향후 과제 및 개발 전망 

상용화를 목전에 둔 백색 OLED 조명 기술은 몇 

가지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획기

적인 효율향상을 얻기 위해서는 고효율 광추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형광등 수준의 수명을 얻기 

위해서 장수명화 기술도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또

한 시장에서 손쉽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이 주요한 factor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절약 자원형 

OLED 제조 기술도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1. 고효율 광추출 기술 

고효율 광추출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

나다. 현재 발생된 빛을 25% 정도 밖에 외부로 추출

할 수 없어서 약 75%의 빛은 내부 혹은 층간에서 소

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을 향상시키게 되면 

획기적으로 효율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향

상을 위한 광추출 기술은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고, 또

한 큰 효과를 얻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광추출 기

술에는 크게 나누어 보면 광산란·광굴절 효과를 이

용하는 기술이 있고, 회절과 간섭효과를 이용한 기술

이 있고, 또한 photonics 효과를 이용한 기술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광산란·광굴절 효과를 이용하는 기술에는 광산

란방식, 마이크로 렌즈방식과 고굴절율 또는 저굴절

율 방식이 있다. (그림 10)에 보는 바와 같이 No-

valed사는 표면 패턴에 의하여 90lm/W의 효율을 얻

었고, 3D의 렌즈를 형성하는 것으로 124lm/W의 효

율을 얻고 있다[21],[22]. 

회절과 간섭효과를 이용한 기술은 회절격자 방식

과 마이크로 캐비티 방식이 있다. Toshiba사는 회절

격자를 ‘자기조직화 나노 가공’이라는 기술을 이용하

여 2배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플라스틱 상에 직경이 

(그림 8) Lumiotec사가 생산 발매하는 VANITY(탁상용)와 
HANGER 제품 

 

(그림 9) ETRI와 필룩스, SMD가 공동으로 제작한 패널 
KBS에서 소개 

 

(그림 10) Novaled사의 광산란 및 렌즈방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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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nm되는 SiO2 미립자를 분산액으로 녹여서 석출

시키면 특별한 제어를 하지 않아도 상호작용으로 고

밀도의 미립자가 형성된다. (그림 11)에 모식도와 공

정으로 형성된 미립자의 단면과 표면을 보여주고 있

다[23]-[24]. 

2. 소자의 장수명화 기술 

OLED 소자의 장수명화 기술은 많은 연구가 없고 

몇몇 연구기관이 주요 지배요인을 분석하는 수준이

다. 청색발광 unit을 형성하는 전극 표면에너지 제어, 

유기박막의 에너지 상태 및 전기적 특성 등 각종 특

성 값을 기준으로 한 구조설계·재료선택에 의하여 

청색발광 unit의 장수명화를 연구하고 있다. 도포재

료와 전극 사이의 표면 상태의 상호작용, 전자주입층

을 구성하는 전자수송층과 알칼리 금속과의 상호작

용, 발광층의 호스트와 도펀트의 혼합상태, 성막조건

과 얻어진 막질(이동도, 광학 특성), 전극과 유기막의 

morphology 등이 OLED 소자의 특성에 크게 기여

하면서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12)에 보여주는 것 같이 천이금속을 도펀트

로 해서 청색 인광소자를 기반으로 발광수명 16,000

시간을 달성하였고, 이때 전력효율은 64ml/W를 얻

었다고 보고하고 있다[25]. 

3. 절약 자원형 OLED 제조 기술 

OLED 조명을 폭넓게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전구

와 형광등처럼 기존의 조명광원에 대하여도 코스트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제조 프로세스도 극적으로 진화·개선되지 않

으면 안된다. OLED 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충

분히 시야에 넣고 조기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절약 

자원형 환경 배려형의 프로세스 개발에 맞추어 개발

하고 있다. 인라인의 도포·증착 하이브리드형의 방

식을 채용하여 생산성과 재료 사용률의 향상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Panasonic사가 개발한 

고속박막도포 프로세스 및 고속·고재료 사용 효율 

증착 프로세스의 현상에 대하여 소개한다[17]. 

슬롯·다이 코팅(slot die coating)방식은 박막형

성 프로세스로서 폭넓게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고, 디스플레이용 컬러필터와 반사방지용의 필름용

의 박막 제조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슬롯·

다이 코팅방식이 고속이면서 높은 재료사용 효율이 

가능한 방식으로서 안정적인 도포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슬롯·다이 코팅 시스템의 일례를 (그림 13)에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OLED에서 요구되고 있는 수

십 nm의 막 두께를 균일하게 또한 고속으로 도포하

기 위해서는 통상의 슬롯·다이 코팅방식은 곤란하다.  

(그림 11) Toshiba사의 나노 회절격자법 

 

(그림 12) 소자의 파장과 수명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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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의 장치 그대로는 OLED에 적용할 수 있

는 도포성능을 가진 프로세스 특성을 얻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그래서 OLED 적용 가능한 고속 박막 슬

롯·다이 코팅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

면 도포에 사용되는 재료의 잉크의 거동 해석을 위하

여 in-situ에서 slow-motion video 관찰과 CAD를 

사용한 유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 의해 최적화된 장

치개발에 의해서 A4 사이즈의 유리기판(210×300mm)

에 도포용 홀 수송재료를 200mm/s의 도포 스피드로 

도포·건조시켜서 막 두께가 30nm±3%의 정도에서 

형성이 실현되는 기술이 필요하다[26]. 

Hot Wall 증착원으로서는 따뜻하게 한 원통형의 

벽이 증착원의 도가니와 기판 사이에 위치하는 시스

템이다. 도가니에서 증기로 된 유기재료는 데워진 원

통형 벽면에서 탄성 충돌하여, 흡착된 것이 다시 증착

되는 등의 형태가 반복되게 일어나면서 기판에 도달

하게 된다. 이처럼 자율적으로 증착 재료가 방향성을 

가지게 되어 재료의 사용효율이 약 70%에 달하고 증

착 rate도 2nm/s로 비교적 빠른 결과가 이미 얻어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igh speed의 증착 rate

와 보다 높은 재료사용 효율, 또한 장시간 연속 증착

에서의 안정성 등이 요구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림 

14)에 보여주는 것처럼 개량된 Hot Wall System 개

발도 필요하다.  

Hot Wall 형상설계를 행하기 위해서는 분자 dy-

namic simulation을 활용하여 증기화된 유기분자의 

공중분포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형상을 구할 필요가 

있다. 유기재료에서는 A4 사이즈 기판 일면에 대하

여 8nm/s라는 종래의 증착 기술과 비교하여 10배의 

고속의 증착 속도에서도 ±3%라는 막 두께 정도(精

度)를 얻을 수가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Ⅴ. 결론 

차세대 조명을 대표하는 OLED에 있어서 개략적

인 설명을 하였다. 조명용 LED에서는 상품화가 이미 

진전되어 있고, 또한 높은 발광 효율의 소자개발이 진

전되어 왔지만 OLED에 대하여도 기반기술 개발로

부터 실용화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높은 연색 지수

를 가지고, 고효율에서 장수명의 백색 OLED가 실현

되고 있다.  

OLED 조명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광원의 효

율, 수명, 대면적화, 가격 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특히, 일반조명(general lighting)으

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3,000K 이상의 색온도와 70 

이상의 연색성을 가지며, 10,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갖는 백색 광원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백색광의 색안

정성, 높은 연색성을 유지하면서 고효율과 장수명 특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기소재 및 소자구조 개발

(그림 13) 슬롯ㆍ다이 코팅방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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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량된 Hot Wall 증착 장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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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광추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OLED에 대하여서는 금후에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앞으로 3년 혹은 5년 이내

에 LED와 OLED는 어깨를 나란히 되는 수준에 까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 기술도 발전되고 있어서 

OLED의 시장투입은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LED와 OLED는 기본적으로는 점광원과 면광원

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양쪽의 소

자를 조합한 것에 의하여 더욱 고품질의 조명이 실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을 

양립한 차세대 조명 공간이 실현되는 날도 머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된다[27]. 

향후 OLED 기술은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 다양한 응

용과 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15) 참조). 

약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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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 

CRI Color Render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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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Light Emitting Diode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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